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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회에서 불자들의 다함께 외우

는 경전은〈천수경〉과〈반야심경〉딱 2

개뿐이다. 〈천수경〉은 우리들이 불교를

어떻게 믿고 신행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맹세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법회시간

에독송하는모습을보며숙연해진다. 

〈천수경〉은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담

은 것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여시

아문’스타일의 경전은 아니다. 후대에

만들어졌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롯

이 담고 있기 때문에 경이라 하기도 했

고, 〈천수경〉을 탄생시킨 모본이 이미

있다.

바로〈불설 천수천안관세음보살 광대

원만무애대비심 다라니경〉혹은 줄여서

〈천수관음경〉이다. 한역경전은 중국 당

나라 삼장 가범달마가 번역했고 한글대

장경 제197책 P289에 실려 있다. 이 경전

을 통해 우리가 의무감으로 독송하는

〈천수경〉의 세계를 자비심을 지니고 폭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관세음을 향

한마음이깊어졌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 때 석가모

니부처님께서 보타낙가산 관세음궁전

보장엄도량에 계시사 보배로운 사자좌

에 앉으셨다. 부처님은 그 곳에서 총지

다라니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한량없는

보살마하살들과함께하였다. 

그 때 관세음은 법회가운데 있다가 가

만히 신통을 나투는데 머리에 쓴 화관

속 정수리에서 광명을 놓으니 시방세계

와 삼천대천세계가 밝게 빛나 해와 달,

그리고 별까지 빛을 잃을 정도였다. 이

모습을 보고 놀란 총지왕보살이 부처님

께여쭈었다.

“오, 놀라워라. 이 멋진 광명을 연출하

신 분은 누구신가요? 부처님이시가요?

보살인가요? 범천인가요? 혹시 마왕인

가요? 저희는 너무 궁금합니다. 부디 어

찌된사연인지부처님이알려주세요.”

“오냐, 오냐, 기특하구나, 네가 대비심

으로 여기모인 대중들과 미래의 대중 모

두를 대표해서 묻는구나. 내 기꺼이 말

해주리라. 이 자리에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관세음자재’다. 그는 오랜 세월

대자대비를 성취하고 무량한 다라니문

을 닦은 결과 이제 모든 중생들을 안락

하게 하고자 신통력으로 광명을 나툰 것

이니라. 자, 관세음은이리나오시라.”

“거룩하신 부처님, 저에게는 대비심다

라니주가 있어서 지금 빨리 말하고 싶습

니다. 모든 희망과 서원이 빠르게 이루

어지게 하고자 함이오니 부처님이시여.

설법할수있게속히허락하여주소서!”

“선남자여, 장하다, 그래, 지금이 바로

그때니어서속히전하라.”

“부처님이시여, 과거 무량겁 전에 계

셨던 천광왕정주여래께서 어느 날 황금

빛 손으로 저의 정수리를 만지시며 이

대비심주를 가지고 미래세상에 죄업이

무궁무진한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이 되

는 일을 하라셨습니다. 제가 이 다라니

를 들을 때 초지(十地중 환희지)에 머물

렀는데 한 번 듣고는 바로 8지(부동지)

까지 순식간에 뛰어 올랐습니다. 저는

가피를 받자 용기내어 부처님께 청했습

니다. 만약에 제가 오는 세상에 중생을

다 이롭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

다면 지금 당장 내 몸에 천개의 눈과 천

개의 손이 생기게 해주소서. 그 말을 하

자마자 즉시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제

몸에 광명을 놓으시니 천수천안이 구족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언제나 이

다라니을 수지하고 환희용약하였더니

이후로 저는 어머니 모태에 들지 않고

항상 부처님 앞 연꽃 위에서 태어났습니

다. 이제 누구든 이 다라니를 수지하려

는 이들은 모든 중생을 위하여 자비심을

일으키고 저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

은원을발하여야합니다.”

바로‘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지일체

법’으로 시작하는 열가지 원(十願)과

‘아약향도산 도산자최철’로 시작되는

여섯가지 향(六向)이다. 이제 저희들이

일체법, 지혜안, 일체중, 선방편, 반야선,

월고해, 계정도, 원적산, 무위사, 법성신

이 성취되어 중생을 위한 삶을 살아갈

기반(상구보리)을 성공적으로 마련하게

해주시고, 육도에 살아가는 이들을 돕게

(하화중생)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바

로불자들의기본자세라는것이다.(계속)

하화중생의대서원이담긴경전

원욱스님의경전산책
⑫ 천수경1 -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의 등장

〈서울반야사주지〉

마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가 보다.

색성향미촉법을 보는 마음을 안식, 이

식, 비식……. 법식 등으로 이야기 하는

데, 이러한 마음들을 현재의식이라 하기

도 하고 제6식이라고도 한다. 전에 말씀

드렸던 반지에 대한 애착심, 사람에 대

한애착심은현재의식이요제6식의마음

이라할것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현재의식만 있

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도 있다. 잠재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 더

깊숙한 곳에 불성(佛性)이라는 마음도

있다. 이 불성을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

에‘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

고하시지않았던가.  

무엇이 잠재의식인가? 우리나라 속담

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열길 물속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겉마음, 즉 현재의식을 말

하는 것이고,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사람의 마음이 곧 속마음, 즉 잠재의식

인것이다. 

현재의식, 즉안식, 이식, 비식등6식의

겉마음은 색성향미촉법에 붙어 각종 알

음알이를 내는데, 그 알음알이를 부처님

께 바치게 된다면 속마음이 드러나게 된

다. 현재의식을 겉마음이라 한다면 잠재

의식을 속마음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사

람의 속마음 이것은 곧 7식이 된다. 평소

에 아주 부드럽게 느껴졌던 사람도 꿈속

에가끔무서운얼굴로등장하는것을보

는데 이때 사람들은 저 부드러운 사람이

어째서꿈속에는그리두렵게보일까? 라

고 하며 의아해 한다. 부드러운 얼굴은

그의 겉마음이라면 꿈속에 보이는 무서

운 얼굴은 자신의 선입견이 소멸된 지혜

로본상대의모습이요, 정확히말하면그

와맺은전생의업보가되는것이다. 

현재의식은 우리의 주위 환경에 민감

하게 영향을 받기에 무력하기 짝이 없

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

한다하여도 이 원하는 마음은 주위에 영

향을 미치어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 종속적 특징의 이 마음은 무엇을

이루는힘이되지못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 있다. 잠재의식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다 이룬다. 왜냐하면 잠

재의식은 주위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기

에 변덕스럽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은 마

음은 원하는 그대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엄경의 말씀처럼

심여공화사(心如工畵師) 능화제세간

(能畵諸世間)인것이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시시각각으로 소

원 성취한다. 우리의 현재의식이 시시각

각으로 소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

의식이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하는 것

이며, 늘 자신의 길흉화복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살의 마음은 어

떤 마음일까? 보살의 마음은 우리의 현

재의식처럼 변덕스럽지도 아니하고 잠

재의식처럼이기적도아닌것이다.

현재의식도 잠재의식도 초월한 마음

곧 불성이 드러난 마음, 이것이 보살의

마음인 것이다. 보살의 마음은 모든 상

(相)을 떠난 마음, 모든 사람과 사물에

붙은 마음을 다 떼어낸 마음이기에 부처

님처럼 길흉화복을 좌지우지하고 산하

대지를마음대로배치하는것이다.

자신이 극본을 잘 쓰는 사람이고, 또

돈도 많이 있어 영화를 제작 하며 감독

까지한다고상상해보자. 

보살과 중생은 어떻게 다른가? 보살은

자신이쓴극본에의해이세상이전개됨

을알고세상을사는것이며, 중생은자신

이 쓴 극본에 의해 이 세상이 진행된 줄

모르고세상을사는것이다를뿐이다.

이 세상이 자신의 마음이 극본을 쓰고

감독을 하고 연출을 한 허상의 세상이라

고 알게 되면 그에게는 일찍이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모든 불행은

일시에사라지게될것이다. 모든무지무

능은다허상임을알게될것이며자신은

비로소 되돌아온 탕자임을 깨닫게 되고

부처님세계로들어가게될것이다.

일체(一切)는다유심조(唯心造)다

김원수의〈금강경〉강의
⑫ 마음법

〈사회복지법인바른법연구원이사장〉

보제존자께서 말하시길 염기염멸(念起念滅) 위지생사(謂之生死) 당생사

지제(當生死之際) 수진역재기화두(須盡力提起話頭)라 했다. 그 의미를 살

펴보면“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함을 생사라 부르니, 모름지기 모든 힘

을다해야화두(이뭣고)를든다”는말이다. 

화두순일(話頭純一) 기멸즉진(起滅卽盡) 기멸즉진처(起滅卽盡處)는 말

도 있다. 즉“화두(이 뭣고)가 순일해지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곧 다한다”

는뜻이다.

생각이 일어나고 멸함이 곧 다한 곳을 이르되 이를 고요함(寂)이라 하니.

위지적(謂之寂) 적중무화두(寂中無話頭) 위지무기(謂之無記)라고 했다. 고

요한 가운데 화두(이 뭣고)가 없으면 무기라 하고, 적중불매화두(寂中不昧

話頭) 위지영(謂之靈)이라, 고요한가운데화두(이뭣고)가매(昧)하지아니

하면 영(靈)이라고 이른다는 말이다. 즉 차공적영지(卽此空寂靈知) 무괴무

잡(無壞無雜) 여시용공(如是用功) 불일성지(不日成之)라는 말로 귀결할 수

있다. 이공적영지가무너짐도없고섞임도없어서타성일편이되면며칠안

가서성취할수있다는의미아닐까? 

물이 없이 물소리가 있을 수 없고,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곳에 물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니,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것을 굳게 믿고‘이

뭣고’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하면, 번뇌 망상이 다 떨어질 수 있다. 또

한관음도량에가면관음이되는것처럼하나를이루게되는것이며, 생활속

에서 용서 참회 초조 불안 근심 걱정 등 각종 스트레스의 뿌리를 한칼에 잘

라버리는유일한금강보검(金剛寶劍)이바로‘이뭣고’인것이다.

심즉시불(心卽是佛) 불즉시각(佛卽是覺)이라는 말을 음미해 보자. 마음

이곧부처요부처가곧깨달음이라는의미이다. 깨달은성품은중생과부처

가 평등해 차별이 없으며, 신령스럽게 밝아 만덕을 갖추고 있으며, 묘용이

항하의모래알과같아서수행과증득을빌리지아니하며, 이미깨달음그자

체이기 때문에 깨쳐야 할 내가 없는 것이고, ‘이 뭣고’또한 생사가 없는 본

각(本覺)자리인것이다.

<금강경오가해 함허서문>에 아가문(我迦文) 득저일제자(得這一諸子) 보

관중생(普觀衆生) 동품이미(同稟而迷) 환왈기재(歎曰奇哉)라, 향생사해중

(向生死海中) 가무저선(駕無低船) 취무공적(吹無孔笛)하시니 묘음동지(妙

音同地)하시고 법해만천(法海漫天)이라, 어시(於是) 롱애진성(聾?盡醒)하

고, 고고실윤(枯고悉潤)하야 대지함생(大地含生)이 각득기소(各得其所)하

니라고했다. 세존께서는이한물건을깨닫고중생들이모두똑같이이것을

받아 지니면서도 미(迷)한 체 있어 널리 살펴 탄식하시며 기이한 일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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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스님의

생활속‘이뭣고’수행

마음이곧부처요부처는곧깨달음

〈남양주선재사주지〉

“모든중생불성있어그것굳게믿고‘이뭣고’

항상함께하면, 번뇌망상이모두다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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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사
손 문 철

부 산 지 사
이 도 경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전 북 지 사
조 동 제

경남남부지사
청운스님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05533))776688--88000088
001100--22881133--88000088

005511))440055--99440022 //
001100--55664400--88888833

006622))551122--55000033 
001100--22662299--11550088

006633))991100--88997777 
001100--88664422--77773333

005555))774466--99777788 
001111--887700--00002211

005544))663344--33442299 
001100--99337733--33777788 

지지 사사 명명 연연 락락 처처

사단
법인대한불교조계종승가회종도모집

(사)대한불교조계종승가회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1⃞ 입종구비서류(승가원 비치)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뒤 사진 1매
□ 주민등록 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사찰 법당 내·외부 사진 각1매
□ 귀 종단 계첩 및 승려증 사본 1매

2⃞ 발급증명서

□ 승려증

□ 사찰등록증

□ 주지 임명장

입
-
종
-
안
-
내

남·녀행자
수수시시모모집집
합니다

■문의 : ☎ 053)654-0408.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연락주시면자세히안내하여드립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